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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상정보, 산업현장과 만나다
- 기상청, 민간기업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활용확산 설명회’ 개최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3월 19일(목)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기상산업

기술원에서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활용확산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은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소 입지 선정 및 효율적 발전 운영에 핵심적인 바람 분석 정보(재현바람장)와 

햇빛 분석 정보(일사량 자원지도) 등 재생에너지 기상정보를 개발하여 대외에 

제공*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energy.kma.go.kr)’을 통해 올해 2월 10일부터 정보 제공

  재생에너지 기상정보의 활용·확산을 위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기상청과 

기상산업기술원을 비롯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민간기업*, 기상기업** 등 민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설명회에서는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정책, 기상정보를 활용한 발전량 예측 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기상정보 활용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

  * SK이노베이션, GS E&R, 유니슨, 동성, 코오롱글로벌, 뷔나그룹, 테라윈드리뉴어블스 등 
 ** 식스티헤르츠, 업텍, 에코브레인, 나노웨더, 컨트롤에프 등

  이어서 △민관 및 기업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발전단지 운영의 안정성과 발전 효율성, 의사결정 고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기상정보는 필수적”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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